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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이월드 2022년 1분기 가결산 기준 실적 발표

[안다아시아벤처투자조합1호], [안다소재부품벤처투자조합], [안다소재
부품벤처투자조합2호]의 투자기업인 ㈜제이월드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
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2022년 1분기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
니다.

㈜제이월드의 2022년 1분기 연결기준(가결산) 실적은 매출액 458억원,
영업이익 12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액 340억
원, 영업이익 45억원 대비 각각 34.7%, 18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초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2 및 보급형 A3, A5 시리즈의 신규 모델
납품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현재 동사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최신 모바일 제품의 개발단계
에 참여하며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하반기 부터 선행 생산이 진
행이 예정돼있어, 향후로도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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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 주도로 'e-모빌리티 멘토링 협의체' 출범 예정

안다아시아벤처스가 그린뉴딜 모태펀드 결성에 맞추어 준비하던, [e-모빌리티 멘토링 협의체]가 6월 22일(수)
10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 협의체의 참여업체는 당사를 비롯하여,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진흥공단,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참여하
며, 멘토업체로는 오텍캐리어를 비롯한, 평화정공, 에스제이엠, 현대모비스, 한국프랜지공업, 현대공업, 제이월드
가 있으며, 금융사로는 안다자산운용, 하나은행 등 일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당사는 그린 뉴딜 산업의 전문가인 멘토링 그룹과 함께 투자대상의 발굴 및 밸류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
이며, 금번 출범하는 협의체를 통해 멘토기업과 피투자기업 간의 사업적 시너지 효과는 물론, 조합의 투자수익 극
대화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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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금액이 나란히 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년도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종전 역대 최대인 지난해
1분기 1조 3,187억원 대비해서도 57.9% 증가한 수치로
벤처투자 열기는 올해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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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제1분기 벤처투자 현황 브리핑
안 다 아 시 아 벤 처 스

펀드결성도 호조세입니다. 1분기에 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은 93개의 펀드가 총 2조 5,668억원 규모로 결성됐습
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8%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 출자자 현황을 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4,741억원(1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9억원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964억원 늘어난 2조 927억원(81.5%)으로, 질적 지
표도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보수적 투자로
이어지거나 벤처 펀드 결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여전한 지속 성장세를 유지한 이유는 벤처투자 생
태계가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을 뿐 아니라 꾸준한 수익
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으
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모태펀드 예산 확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
업 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 도입시
추가 투자유치시에도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가 가능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모든 업종 투자가 늘었
고, 투자 주력업종인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
료에 전체 벤처투자의 73.9%가 집중됐습니다

또한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도 급증했습니다. 1분기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52개사로, 전년 동
기 24개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